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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발생한 Daesh(영문 ISIS의 아랍어 축양형)의 테러들로 인한

결과는 테러발생국과 그 국가의 국제관계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죽음

을 맞은 이들과 관계된 개개인들에게까지 평화가 어떻게 철저하게 깨

어질 수 있는지를 보게 한다. 그래서 평화란 거시적으로 볼 때 전쟁

의 부재를 의미하지만 미시적으로는 개인의 안정에까지 이어지는 연

결고리다. 이 연결고리 중 하나에 문제가 나타나면 그것은 연쇄적으

로 평화의 붕괴를 가져오는 힘이 있다. 이에 대한 복수 또한 상대민

족에게 더 큰 평화의 파괴를 가져오고 있다. 

필자는 이같은 세상 가운데 진정한 평화는 가능한 것인지를 되묻

게 된다. 결국 돌아와야 할 곳은 성경이다. 그리고 성경은 평화를 어

떻게 설명하는지에 고민을 시작한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 추론 가능

한 평화의 개념을 정리하며 얻을 수 있는 작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비기독인들, 혹은 절대평화주의자들이 추구하는 평화와 성경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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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는 평화는 출발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평화는 사람에 의

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독

인은 평화를 향한 노력과 수고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 명령을 받았다.

그 시작은 한 개인의 영혼구원에서부터다. 

이같은 성경의 가르침은 속사들의 교훈들 속에서도 나타난다. 필

자는 『디다케』로부터 시작하여 『클레멘트 서신』, 『이그나티우스(Ig-

natius, c 35 - c 98)의 편지들』,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

『폴리카르푸스(Polycarpos, c 70 - c 155, 폴리캅)의 편지』 그리

고  『터툴리아누스(Tertullianus, Quintus Septiminus Flo-

rens, c 155 - c 230)』에 이르기까지 평화와 관계된 용어와 주제를

중심으로 살폈다. 그리고 평화에 대한 성경의 교훈과 관심이 속사도

들에 이르는 동안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되었음

을 확인했다. 또한 이 기록들 역시 평화의 시작이 바로 성경을 통해

내려진 위의 결론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한다.

키워드: 초기기독교, 전쟁, 평화, 에이레네, 샬롬, 속사도



국가 간(間) 전쟁이 없다면, 인류에게 진정한 평화1)는 실현될 수 있는가?

국가 간의 전쟁이 없다고 가정하자. 그렇다 하더라도 한 국가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배의 문제, 사회단체간의 이익 확보를 위한 요구의 다양성, 정

당 간 견해차 등, 갈등과 분열의 작은 전쟁들이 존재한다. 국가가 평화스럽

다고 가정하자. 가정과 직장에서 개인관계 속에 발생하는 사소한 전쟁들은

무엇으로 해결할 것인가?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하다 해도, 한 인간 내면은

가치관의 충돌이 있게 된다. 그것은 자기 욕구와 사회적 요구(윤리와 도덕)

가 대치되는 상황 속에서 겪는 양심의 갈등으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개

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는 현대인들의 정신적 문제들은 어떻

게 평화라는 범주 가운데 포함시킬 수 있겠는가?

평화는 한 개인의 내적, 정신적, 영적, 관계적인 ‘안정’으로부터 가정, 사

회, 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는 말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 그런 평화란 존재하는가? 아니면 존재할 가능성은 있는가? 그리

고 성경은 평화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I. 연구 목적 및 방법

본 논고는 ‘평화’에 대한 성경의 교훈이 속사도들의 저작들 속에 왜곡 없

이 전달되었음을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먼저, “성경은

평화에 대해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를 고찰할 것이다. 곧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평화와 연관된 사건들을 선별하고 살펴서 ‘성경이 말하는 평화의 개

념’을 정리하려 한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내려진 평화에 대한 개념(혹은 교

훈)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순수하게 유지되고 가르쳐졌다는 것을 속

사도들의 저작을 통해 살필 것이다. 

평화라는 논제는 전쟁이나 폭력과 단절하여 다룰 수 없다. 따라서 구약

성경을 통해 나타난 전쟁의 의미와 기능을 먼저 살피고, 신약 성경에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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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논고에서 필자는 ‘평화’와 ‘평안’의 의미의 차이를 두지 않는다. 따라서 평화, 평안이란 용어가 혼
기될 것인데, 이는                       를 가장 일반적 의미인 peace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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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평화의 개념은 무엇인지를 파악할 것이다. 물론 전쟁과 평화에 대해

구약과 신약은 각각 다른 교훈과 의미를 가진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전쟁

이라는 측면을 구약을 통해 관찰하는 이유는 신약보다 구약의 역사적 서술

이 전쟁 기사에 대한 언급이 많기 때문이며 또한 그 전쟁이 가지는 이면의

이유들을 잘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신약을 통해 평화의 개념

을 살피고자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가르친 평화의 궁극적인 의미가 최우

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평화(평안)의 의미가 속사도들

의 저작들 속에서도 큰 의미의 변화가 없이 사용되었음을 밝힐 것이다. 이

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본 논고는 문맥상의 큰 혼란이 없다면, 성경의

peace,                   등의 용어를 ‘평화’라는 통일된 의미로 해석한다. 

아쉬운 것은 로마의 정치 군사적 상황에 따라(context) 성경의 평화에

대한 교훈들이(text) 콘스탄틴 이전까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추적하면

더욱 유익했을 것이다. 그러나 본 논고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속사도 교부

들의 문헌과 터툴리안의 글로 한정한다.2)

‘전쟁과 평화’에 대한 신학적 연구의 효시는 1635년 유고 그로티우스

(Hugo Grotius, 1583 - 1645)로서 『전쟁과 평화의 법』(De Jure Felli

ac pacis)이 있을 것이다.3) 오만규는 그의 책 『초기 기독교와 로마군대』에

서 전쟁에 대한 신학적 연구서들에 대해 ①17 ∼ 19세기 말, ②19세기 말

∼ 제 2차 세계대전,③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시기로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

다.4) 그러나 이 연구는 평화의 성경적 의미와 속사도들의 작품에는 접근하

지 못하고 있어 초기 기독교의 평화사상에 대한 이해를 생략하고 있다. 이

2) 필자가 터툴리안을 의도적으로 언급하는 이유는 터툴리안의 저술 『변증론』, 『우상숭배론』, 『병사의
화관론』을 비롯 다수의 작품들(『스카플라에게』,『인내론』,『영혼론』,『유대인 반박론』등) 속에 전쟁과
군복무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터툴리안은 전쟁과 평화, 군과 전쟁이라는 주제를 놓
고 볼 때, 속사도 시대와 교부시대의 교두보적 위치를 점하여 있기에 그의 작품들만 가지고도 충분
한 연구의 가치가 있다.

3) 오만규, 『초기 기독교와 로마군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1), 18.
4) 오만규, 『초기 기독교와 로마군대』 ,18-38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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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이상규가 번역한 존 드라이버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본 전쟁과

평화』는 초기 문헌에 본 주제에 대한 이해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5) 그럼

에도 성경적 평화의 개념에 대해서는 ‘비폭력’의 성경적 기초에 대해서만 언

급되었을 뿐 예수님이 언급하고 약속한 평화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

지 않다. 평화 개념의 성경적 의미에 비교적 충실한 최근의 연구는 조석민

의 “신약성서에 나타난 평화의 의미”에 나타나 있다. 

흥미로운 것은 본 주제 곧 ‘기독교의 평화사상’에 대한 신학적 작업은 19

세기와 20세기의 가장 큰 인류의 당면 과제였던 문화투쟁, 제 1, 2차 세계

대전, 핵무기 보유와 군비증강, 공산주의 확산, 독점 자본주의의 대두와 제

3세계의 인권과 내전 등의 컨텍스트(context)가 있었다는 것이다. 

Ⅱ. 평화에 대한 성경의 교훈

인간의 죄성(罪性)을 부정한다면, “왜 전쟁이 있을까?”, “왜 폭력이 있을

까?”, “왜 가난과 불균형이 여전히 존재하는가?” 등의 질문들이 가능하다.

그리고 평화를 이루려는 인간의 의지와 실천도 분명한 실효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기독인들은 절대평화주의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

회의 지속적인 개혁을 도모한다면, 성경이 다루는 최우선 문제에 관심을 가

져야 한다.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구원이다. 성경은 전쟁을 통해서도 일하

시는 여호와임을 밝히고 있으며 무엇보다 전쟁 속에 관여하시는 여호와임

을 밝힌다. 성경은 군인을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섭리를 기

록했으며 또 그 일에 군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가 평화에 대해 가진 절대평화의 개념은6) 실천의 항목인 동시에 인간의 능

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절대 평화’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이며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만 실현되는

5) 존 드라이버,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본 전쟁과 평화』 ,이상규 역 (춘천: KAP, 2010), 17-27.
6) 무저항과 비폭력 그리고 전쟁의 부재와 억제를 위한 모든 노력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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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7)

1. 구약 

구약에서의 전쟁이 처음으로 언급된 곳은 창세기 14장 2절이다.8) 여기

서 언급된 ‘싸우다( )’는 히브리어 ‘      ’에서 유래했다. 이 단어의 뜻은

‘먹이다, 음식으로 사용하다, 싸우다, 전투하다’ 등으로 번역되는데, 아마

도 전쟁의 기원이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시작되었음을 함축하는 것이라 사료

된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적어도 300번 이상 나타나는데9) 본 논고에서는

성경이 정전론(正戰論)이나 반전론(反戰論)의 두 입장을 우선시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살피고자 한다. 

(1) 아브라함의 전쟁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창 14장)  

포로로 끌려갔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행한 극단의 조치(措

置)는 전쟁이었다. 이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에게 318명의 ‘길리고 연습한

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길리고 연습한 자(                          )’가 있었

다는 것은 전쟁을 즐기거나 약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나 최소한의 방

어를 위한 사병들로 이해된다. 특히 ‘연습한 자’로 번역된 ‘ ’은 성경에

단 한번 등장하는 용어로써10) 뒤에 이어진 ‘집에서 길리고’에 의해 설명된

다. 즉, 이 특별한 용어는 군사적 원조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노예 혹은 하

7) 이 부분은 절대평화주의자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주장이 될 것이다. 아마도 평화를 위한 인간의 노력
들을 초개(草芥)처럼 취급하는 소리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전쟁과 평화에 대한 근본
적이고 일차적인 교훈들이 일시적으로는 - 죄의 지속 상태인 역사의 존속 기간 - 하나님의 구원과
징계의 통로이자 방법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8)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라멕이 창상을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것과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인 사
건, 그리고 네피림 시대 고대의 유명한 용사들로 묘사된 네피림에 대한 기록 등도 엄밀한 의미에서
개인간의 갈등과 종족간의 전쟁을 함의하고 있다.

9) Peter C. Craigie, The Problem of War i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
mans, 1978), 9.

10) 이를 ‘hapax legomena’라 일컫는데 구약의 경우는 총 약 8,000 단어 중 1,300 단어가 한 번밖
에 사용되지 않았으며 500 단어는 겨우 두 번밖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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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들로 이해함이 옳다.11)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은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축

복한다.12)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

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부분이다. 곧,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여서 전쟁을 이기도록 하신 주체가 하나님임을 증거할 뿐 아니라 그 승리

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까지 말한다. 

(2) 죄에 심판으로서의 전쟁(창 15:16)

제사를 지내던 중 깊이 잠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다가 사백 년 만에 그 땅에서 나

오게 될 것을 계시하셨다. 그때에 하신 말씀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는 부분이다.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 아모

리 족속의 죄악의 관영에 대한 심판의 방법으로 가나안 전쟁을 수행해야할

의무를 지녔다고 이해가능하다. 이 근거는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출애굽 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기까

지 전쟁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의 관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아모리 족속의 부도덕에 대한 성경의 언급은 여호수

아의 가나안 정복이 단순한 침략전쟁이라기보다 정의의 행동임을 증명한

다.13) 그러므로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며 통로가 된다. 

가나안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원칙이 너무도 잔인한 면을 지니

고 있음에도 여호수아는 그대로 이루어갔다.14) 이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민

11) Victor P.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1-17 (Grand Rapids: Eerdmans,
1990), 406.

12) 창 14:18-20.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재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찌로다 하
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3)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1-17, 436.
14)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호수아 10장에서 반복되는 구절인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에 행한

것과 일반이라”는 구절이다. 그리고 같은 성경 12장에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패배한 왕들이 열거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진멸이란 명령은 사울 임금에게서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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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 33장 56절이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

리라.”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이 있다

는 말이며 이는 곧 심판을 뜻한다. 따라서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내가 행하겠다( )’는 것은 죄에 대한 징벌이며 처벌인

것이다.15)

이같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전쟁에 대한 명령은 이스라엘의 왕국 시

대에도 나타난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에게 내려진 아말렉에 대한 진멸

이 그것이다.16) 가장 큰 이유는 아멜렉 족속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대적했

기 때문이었다. 이같은 양상을 근거로 볼 때, 전쟁과 평화라는 주제보다 하

나님의 뜻에 대한 순복과 불복이라는 주제가 더 앞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이같은 의미의 가장 극명한 사건은 바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대

한 심판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전쟁이라는 방법

을 통해 징계하시고 낮추셨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3) 율법서에 나타난 처벌의 문제

가나안 민족에게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는 어떠하셨는

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실행과 적용이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이스라엘도 거룩하라”는 것이다.17) 즉, 죄

를 싫어하고 죄 된 민족들을 닮아가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이다. 이스라

엘이라도 그 죄질에 따라 율법의 시행은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명령하셨다.

사형법18)과 대인 대물 배상제도,19)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에 대

15) Timothy R. Ashley, The Book of Numbers (GrandRapids: Eerdmans, 1993), 637.
16) 삼상15:2-3.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

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17) 레11:44-45.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
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18) 출21:12-17; 22:18-20; 신22:13-25.
19) 출21:18-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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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분까지 구약은 일일이 기록하고 있다. 특히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경

우는 도피성 제도20)를 통해 필요 이상의 살생을 금하고 있으며 ‘미해결 살인

사건’에 대해서도 죄를 없이하는 제사를 지낼 것을 요구한다.21) 그리고 무

엇보다 분명한 것은 복과 저주의 선포를 통해 여호와의 계명대로 살지 않을

경우에 돌아오는 징계는 가나안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행한 것과 다를 바

가 없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신명기 12:26-32에 잠시 언급되었다가 신

명기 28:15-68에 그 내용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특히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처벌의 기준은 구약에 약 70여

회 정도 반복되는 구절인 “여호와 보시기에”와 “여호와의 목전에”라는 문구인데

이는 ‘여호와의 얼굴( )’ 혹은 ‘여호와의 눈( )’을 번역한 부

분이다. 이 기준에 따라 이스라엘은 개인적이거나 혹은 민족적인 징계와 심판

을 받게 되었음은 율법서와 역사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4) 나아만의 갈등에 대한 엘리사의 답변(왕하 5장)

군인과 전쟁에 대한 구약의 관심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장면 중에 하

나가 바로 나아만의 고민에 대한 엘리사의 답변이다. 요단강에서 일곱 번

을 목욕하고 한센병이 치료되는 것을 체험한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질

병의 치료만 받은 것이 아니다. 그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천하에 신

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고 했으며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고 고백한 것

이다. 그리고 자신을 여호와의 종으로 엘리사의 종으로 일컫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런 그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 자신의 주군(主君)이 제사 지

낼 때 어쩔 수 없이 주군을 부축해서 ‘림몬’의22) 신당에서 몸을 굽혀야만 했

20) 신19:1-14.
21) 신21:1-9.
22) ‘         ’ 은 ‘word of doubtful origin’으로 어떤 단어에서 파생되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석류’를

뜻하는 말에서 유래했을 수도 있다고 하나, 아람 족속의 ‘바람, 비, 폭풍의 신’으로 이해함이 타당
하리라 사료된다. The New Brown-Driver-Briggs-Gesenius Hebrew-English Lex-
icon (Massachusetts: Hendrickson, 1979),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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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이다. 이때 엘리사의 대답은 “너는 평안히 가라(              )”는 것이었

다. 적국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에게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는 ‘평

안’을 언급한 것이다. 이는 성경의 첫 번째 관심이 전쟁, 군인, 평화 자체보

다는 ‘구원’임을 알게 하는 부분이다. 

(5) 여호와는 전쟁하시는 분인가?23)

구약에서 여호와를 ‘Lord of Hosts(만군의 여호와)’로 묘사하는 부분은

200회가 넘는데, 심지어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장면을 기록할 때도 이

용어를 사용한다.24)

조카 롯을 구출하려던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창 14장), 출애

굽한 이스라엘 앞에서 홍해를 갈라 애굽의 군대를 멸하신 하나님(출

15:21),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가나안 정복전쟁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고(수 5:13-15) 여호와의 사자를 먼저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출 23:20;  33:2)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허락하

신 하나님은 과연 전쟁하시는 여호와인가? 시편의 수많은 부분이 ‘용사’로

서 ‘원수와 대적’과 싸우는 하나님으로 묘사된 부분에서 우리는 이같은 질문

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간접적인 답변을 신명기에서 찾고자 한다. “네가 어떤 성읍으

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신20:10). 전쟁

이전에 평화를 먼저 선포하라는 부분이다. 이 원칙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

복 전쟁에서도 적용이 되었는지는 더 연구해야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은 굴복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가나안 민족들의 연

합작전 등을 고려할 때, 평화의 원칙은 가나안 민족들이 처음부터 수용할

의사가 없었음을 반영한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속였지만 기브온 거민들은

23) 이 문제에 대한 신중한 고민은  Peter C. Craigie의 책 3장, ‘God the Warrior(33-43)’을 참
고하라.

24) Craigie, The Problem of War in the Old Testament, 36.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기록은
삼상 6:2절이다.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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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평화의 원칙 속에 들어왔음을 볼 때 이는 더 분명해진다.25)

성경의 인물들 중 구약의 상당수는 용사요 군인으로 기록되었고 시편의 수

많은 기록은 여호와를 전쟁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했음은 앞서 언

급했다.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 성경의 관심은 특별히 달라진 것이 있을까?

2. 신약

신약에서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군인에 대한 기록으로는 ①눅 3:14절의

군인들에 대한 세례요한의 증거, ②마 8:5-13절과 눅 7:2-6절에 부하의

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백부장, ③마27:54, 막15:39, 눅23:47절에서

예수님의 사형장에 있었던 백부장의 깨달음, ④행10:1-43절의 베드로를

초청한 백부장 고넬료 등이 있다. 

(1) 세례 요한에게 나온 군인들(눅 3:14)

세례 요한에게 나온 군인들은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물었다. 세

례 요한이 요르단 강에서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이 누가복음 3장의 기록이

기 때문에 이 군인들 역시 요르단 지경에 분포된 자들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이들은 헤롯의 군병들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일 가능성이 높다.
26) 이들이 유대인들이든 혹은 그렇지 않든 이 말 속에는 ①세례 요한을 하나

님의 선지자로 인정했다는 것, ②구원에 목말라했다는 것, ③그래서 어떻

게 살아야 세례 요한의 전하는 말대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중심으로 원했다

는 것, ④또한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대로 살기를 나름대로는 작정했음이

포함되었다. 이들을 향한 세례 요한의 충고는 일차적으로는 강포를 행하지

말 것과 무소(誣訴)하지 말 것, 받는 임금을 족한 것으로 여기라는 것이었

다. 그리고 이 군인들을 포함한 전체 백성들에게 던진 그의 충고는 눅 3장

25) 그럼에도 가나안 정복전쟁의 1차적인 성격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26) Joel B. Green,The Gospel of Luke (Grand Rapids: Eerdmans, 1997), 180. 이에 대

해 저자는 유세비우스의 기록을 근거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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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절로 요약된다. 즉, 자신 뒤에 오시는 분 - 메시야 -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인인 이들에게 구원이 증거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예수님에게 나온 백부장(마 8:5-13, 눅 7:2-6)

백부장은 부하의 중풍을 인하여 예수님을 찾아왔다.27) 우선 그가 어떤 삶

의 자세를 가졌는지 알아보자. 첫째, 가버나움의 장로들은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눅7:4-5)”라 증언했다. 즉, 가버나움의 유대인

들 뿐 아니라 적어도 장로들과 친분이 있었거나 혹은 그 이상의 유대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그가 부하의 병을 위해 군인으로서 목수의 아

들, 유대 청년을 청했거나 혹은 그 앞에 무릎 꿇었다는 기록을 볼 때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이든 의리와 명분을 지켰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28)

이에 대해서 F. F. Bruce는 그의 사도행전 주석(The Book of Acts)에

서 역사가 폴리비우스(Polybios, 200?∼118? BC)의 『역사』(History)를

인용하여，“기원전 로마의 백부장들에 대해 묘사하는데 백부장들은 좋은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호전적이거나 모험심이 강한 것보다, 그리고 무례하

거나 방자히 싸우기보다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고 죽을 수 있는 신중한 자세

가 요구되었다”고 기록한다.29) 셋째, 청년 예수님에 대해 그가 마음에 가진

고백은 무엇인가? “말씀만 해도” 되는 분으로 알고 믿었다. 그리고 예수님

은 그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보다 큰 믿음을 소유한

27) 이 사건에 대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이 차이를 나타낸다. 마태복음은 백부장이 직접 예수
님을 찾아온 것으로 기록되었으며 누가복음은 장로들을 통해 예수님께 부탁했고, 친히 집으로 가
려는 일을 접하고서는 친구들을 보내 감당치 못함을 전달했다고 기록한다. 저자의 특징을 볼 때
누가의 기록이 사실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으나 성경의 영감을 인정하고 신앙하는 입장에서는 한
사건의 다른 관점으로 보든지,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자신이 또 찾아왔을 수도 있었는데
저자의 선택에 따라 제외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28) 이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천부장, 혹은 장교들의 선출 방식에 있어서도 지지를 받는다. 로마 장
교들은 최소 부대원들의 투표로 장교직을 수행했는데, 이는 그들의 일상 가운데 대원들로부터 존
경과 칭찬을 받을 만한 인격의 소유자들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29) F. F. Bruce, The Book of Acts (Grand Rapids: Eerdmans, 1988),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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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 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군인에 대한 관점 역시 구원과 관계

된다는 사실이다.

(3) 십자가형을 집행한 백부장(마27:54, 막15:39, 눅23:47)30)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순간에 일어난 초자연적인 현상을 목격한

백부장에 대한 언급이 이 세 곳에 기록된다. 그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누가복음에서는 의인으로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누가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했다. 그렇다면 이 군

인은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담당자였는지 여부를 떠나서 구

원을 허락받았다고 해도 억측은 아닐 것이다. 이 부분 역시 한 군인의 깨달

음에 초점이 맞춰진다. 

(4) 베드로를 만난 백부장 고넬료(행10:1-43)

여기에 언급된 고넬료는 유대교로 개종한 로마인으로 추정된다. 이유는

그의 모습을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로 묘사하기 때문이다. 신약시대에 살

고 있지만 구약의 모습인(유대교) 그에게 성령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기를 의도한 것이다. 그가 베드로를 맞았을 때 엎드려 절했다는 것,

삼일씩이나 늦어진 베드로의 방문에도 불쾌감을 갖지 않고 오히려 간절히

기다렸다는 듯 맞이하는 모습에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이미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그가 평소에 어떤 삶을 살

았는지 본문의 24절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는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까지 -

아마도 군인일 듯한 - 불러놓고 베드로를 기다린 것이다. 여기에 기록된 그

30) 마 27:54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
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막 15:39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백부장
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눅 23:47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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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친구들이 만약 군인들이라면, 신약 역시 가장 주된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음을 알 수 있다. 

(5)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요 14:27)

평화, 화평, 평안 등으로 번역되는 는 동족어를 포함하여 신약성

경에 100회 정도 사용되고 있으며31) 신약의 매 성경마다 기록된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주리라 약속하는 예

수님의 말씀이 나온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고 정의하는 평

안과 다른 본질의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근거로 이 평안

은 내적 - 혹은 영적 - 인 것이며 따라서 영혼의 구원과 관계된 것이다. 그

리고 이 평안은 분명히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전쟁 중에도 나타났고, 고난

가운데서도 증명되었으며, 피 흘리며 생명을 빼앗기는 순간에도 보여졌던

평안이다. 이는 회개의 기회를 증거하다 여인의 요구에 의해 참수된 세례

요한 속에, 고통 중에 운명하셨을 때 예수님 속에,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

데반에게, 20년에 가까운 전도 여행에서 겪은 굶주림, 목마름, 헐벗고 매

맞음과 여러 위험을 지나갔던 바울 속에 있었던 것이다. 

성경은 궁극적으로 이 평안을 가르친다.32)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내적

평안에 대한 교훈은 사도들의 제자들 - 속사도 - 을 통해서도 이어진다. 

31) 조석민, “신약성서에 나타난 평화의 의미”, 「장로교회와 신학」 7 (2010): 26. 참고로
의 동족어들로는 (막9:50; 롬12:18; 고후13:11; 살전5:13),
(골1:20),                   (히12:11; 약3:17),                        (마5:9) 등이 있다. 

32) 이같은 관점은 R. H. 베인튼에 의해서도 강하게 주장된다. 그는 그의 책 『전쟁 평화 기독교』에서 “그
리스도교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평화의 개념이 변형되었다는데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신약성서에
서 평화는 복지와 안전을 의미하였을 뿐 평화의 물리적 성격은 나타나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
고 마시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평화에 있기 때문이다. 낙원의 회복, 고통 없는 행복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였다”고 기록한다. R.
H. 베인톤, 1981. 『전쟁 평화 기독교』, 채수일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1981),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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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초기 기독교의 평화에 대한 흔적들(사랑, 용서, 비폭력에 대한 교훈들)

1. 디다케33)

『디다케』는 ‘생명의 길’을 제시하면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마태복음 22:37-39)과 황금률(마7:12)을 언급한다. 그

리고 이후의 전개방식은 마태복음 5장과 유사한 구조를 가질 뿐만 아니라,

윤리적 교훈까지도 대동소이하다. 이것은 적어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도

들에게 그대로 유전되었고, 또 사도들이 떠난 직후에도 여전히 초기 기독

교인들의 삶 속에 기독교의 윤리적 지침이었음을 반영한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의 길인데 두

길의 차이가 큽니다. 생명의 길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당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당신 이웃을 당신 자신처럼 사랑하시오 또 무슨 일이든지 당

신에게 닥치기를 원하지 않은 일이거든 당신도 남에게 하지 마시오.34)

이렇게 시작되는 『디다케』는 마태복음의 산상보훈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서술되면서 ‘생명의 길’에 대해 규범들을 제시한다. 

여러분을 저주하는 이들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며 여러분을

박해하는 이들을 위해서는 단식하시오…중략…누가 당신의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그에게 다른 쪽도 돌려 대시오…누가 당신에게 천 걸음을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이

천 거름을 가시오. 누가 당신의 겉옷을 빼앗거든 그에게 속옷마저 주시오…35)

33) 정양모에 의하면, 이 책의 원래 제목은 『열 두 사도의 가르침』인데 1873년 그리스 정교회의 주교
필로테오스 브리엔니오스(Philotheos Bryennios, 1833 - 1914 or 1918)가 예루살렘 수도
원 도서관에 발견했다고 한다. 이후 다시 『열 두 사도를 거쳐 백성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가르침』이
란 제호의 양피지 사본의 발견되었으며 첫 헬라어를 따서 ‘디다케’라 하는데 실제는 열두 사도의 가
르침이라기 보다 A. D. 100년 경 시리아 지방의 작은 시골 교회에서 집필된 초대교회 공동체의
규범서라 봄이 옳다. 정양모 역주, 『디다케, 열 두 사도의 가르침』 (칠곡: 분도, 2006), 7.  이하
정양모.

34) 정양모. 19-23.
35) 정양모. 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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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5장에서는 ‘죽음의 길’에 대해 “가난한 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

들, 짓눌린 이들을 위해 애쓰지 않는 자들…부자들을 옹호하는 자들, 빈자

들을 불법으로 심판하는 자들, 온통 죄악에 물든 자들이다. 아들들아, 이

모든 자들을 멀리 하여라” 36) 고 경고한다. 

초기기독교의 생활윤리 속에 스며들었던 평화적 전통들은 오늘날 기독교

평화주의자들의 삶의 원리로 적용되고 있다. 기독교 평화주의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폭력과 전쟁을 인정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 분야의 대표적인 학자인 존 하워드 요더(John H. Yoder, 1927

- 1997)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가능성이 있는 실용적 평화주의까지도 비판

한다.37) 왜냐하면 요더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역사를 폭력적으로

혹은 비폭력적으로 좌우할 수 있느냐 아니냐보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성격을 반영하고 제자가 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느냐의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38)

2. 클레멘트 서신39)

클레멘트의 서신에서 는 약 20여회 사용되는데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40) 2장 2절에 “그러므로 깊고 풍부한 ‘평화’가 선을 행하고자 하

는 만족할 줄 모르는 열망과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고…” ,41) 15장

절에 “그러므로 거짓으로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과 연합하지 말고 진심으로

36) 정양모. 51.
37) 신원하, 『전쟁과 정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136.
38) J. A. Allen, 『기독교인은 전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김홍규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43.
39) 이 서신의 저자 문제는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잘 증명된 고대의 전통은 클레멘트의 작품으로 간주

한다. 또한 『허마스의 목자』에서 언급된 인물일 수도 있고, 라이트푸트는 클레멘트란 자가 황제의
사촌 가정의 부유했던 자유인으로 언급하기도 했으며, 한 고대 역사가는 집정관이었다가 무신론자
-당시 기독인들을 비하했던 용어-로 처형당했던 티투스 플라비우스 클레멘스(Titus Flavius
Clemens)로 가정하기도 한다. J. B. 라이트 푸트·J. R.하머, 『속사도 교부들』, 이은선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38-39.

40) ‘클레멘트 1서’, 곧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로마인들의 편지’를 말한다.
41) 라이트 푸트·하머, 『속사도 교부들』,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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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실천하는 사람들과 연합합시다”,42) 16장 5절에 “그러나 그는 우리

의 죄 때문에 상처를 입었고 우리의 허물들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

리의 ‘평화’를 가져온 채찍이 그에게 떨어졌습니다”, 19장 2절에는 “…처음

부터 우리에게 전해 내려온 ‘평화’의 목표로 서두릅시다. 우리의 눈을 아버

지이자 세상의 창조자이신 분에게 고정시키고 그의 ‘평화’의 장엄하고 우수

한 선물들과 은혜들을 굳게 잡읍시다.” 43) 등에서 언급되는 는 그 의

미가 영적이고 내적이며 개인적 평화(평안)에서 기인하는 공존과 연합을 의

미하는 것들이다. 

‘클레멘트 1서’에서 나타난 평화에 대한 언급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 그

것은 군인 되는 것과 정부와 관계된 부분들이 발견되는데, 다음과 같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의 흠 없는 명령 아래서 모든 열성을 가지고 군인으로 봉

사합시다. 명령 하에 있는 군인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기꺼이 얼마나 순

종하여 명령을 수행하는지를 생각합시다. 모든 사람들이 사령관이나 천부장이

나 백부장이나 오십부장 등등이 아니나 각자는 그들의 위에서 황제와 지휘관들

에게 의해서 주어진 명령을 수행합니다.44)

여기서 “군인으로 봉사합시다”는 의미는 세상 정부의 군인이라기보다 그

리스도 예수님의 제자 혹은 종으로서 삶의 자세를 군인에 비유하고 있음을

본다.45) 즉, 군인다운 면모와 자세를 가지고 그리스도께 충성하자는 격려

의 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음에 언급되는 부분은 개인적이고 내재적인 평화가 세상 정부

와 조화를 이루며 평화로운 공존을 기도하고 갈망하는 부분이다. 

…우리 통치자들과 당신이 보기에 선하고 기쁜 일들을 하도록 하소서 그렇습

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의 능한 손으로 보호받고 모든 죄로부터 구출되도록 평

42) 라이트 푸트·하머, 『속사도 교부들』, 53.
43) 라이트 푸트·하머, 『속사도 교부들』, 57.
44) 라이트 푸트·하머, 『속사도 교부들』, 69. ‘클레멘트 1서’ 37장 1-3절.
45) 이같은 표현은 바울이 종종 믿음의 형제들에게 군인으로 혹은 로마의 정치적 용어들을 인용하고

비유하므로 신앙을 격려했던 것과 유사하다. 대표적인 예가 디모데에게 “군사로 부름 받은 자”에
대해 비유하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권면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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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속에서 우리의 선을 위하여 당신의 얼굴을 비추소서. 우리를 부당하게 미워

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구하소서…우리의 통치자들과 지배자들에게 순종하

는 동안에…우리와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화와 평화를 주소서…하나

님, 우리가 당신이 그들에게(위정자들을 뜻함) 주신 영광과 명예를 인정하면서

아무것에서도 당신의 의지에 저항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종하도록…주님 당신이

그들에게 주신 정부를 흠 없이 다스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건강, 평화, 조화, 그

리고 안정을 허락하소서…46)

서신서의 이 대목에서는 한 개인, 신앙 공동체의 평화(구원과 시련의 극

복)의 염원이 세상과 세상의 정부에도 확대되어 서로가 다치지 않고 저항하

지 않으면서 인정하기를 구하고 있는 기도문이라 이해된다.  

이 외에도 62:2, 63:2, 64:1, 65:1 등과 ‘클레멘트 2서’47) 10:2 등에서

는 인사말, 화목 등의 의미로 언급된다.    

3. 이그나티우스(Ignatius, c 35 - c 98)의 편지들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의 편지들은 두 가지 추측 가능한 어

려움의 상황 아래서 기록되어졌다. 첫째는 유세비우스(Eusebius, 263 -

339)의 기록대로 트라얀(Marcus Ulpius Trajanus, 53 - 117) 황제 통

치기간, 안디옥 교회에 대한 박해로 로마로 압송되어 순교했다는 상황이

다. 로마로 압송되는 중 안디옥 교회가 평화를 얻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서 위로를 받은 듯 하다.48) 여기서 안디옥 교회가 얻은 평화는 기독교

박해의 종결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최근의 연구에 의해 그의 로

마 순교시기가 유세비우스의 기록과는 차이가 나는 105-135년 사이로 추

46) 라이트 푸트·하머, 『속사도 교부들』, 87.  ‘클레멘트 1서’ 60-61장.
47) 『클레멘트 2서』는 서간문도 아니며 클레멘트의 작품도 아니다. 익명의 장로가 이사야서 54장을 본

문으로 삼은 가장 오래된 설교 혹은 권면의 말이다.  라이트 푸트·하머, 『속사도 교부들』, 91.
48) 이에 대해서는  라이트 푸트·하머, 『속사도 교부들』, 109-110과 이냐시오스, 『이냐시오스 일곱

편지』, 박미경 역 (칠곡: 분도, 2000), 8-9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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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됨에 따른 상황이다. 그의 순교 시기가 이때라면, 그가 재판을 받은 이유

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 때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내부의 분열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상황이다. 그가 감독과 주교의 권위에 대해 각별히 신

경을 쓰고 주장했던 흔적들, 그리고 주교의 권위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강

조했던 부분들이 서간 사이에 종종 나타나는 것을 보면 적대감을 야기시켰

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에베소인들에게’ 보낸 편지 4 - 5장에는 “조화와 일치”라는 단어가 반복

되며 주교와 원로단, 그리고 모든 성도가 하나와 온전한 결합을 이루어갈

것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49) 같은 편지의 13장 2절에서 “평화( )보

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 ‘평화( )’로 말미암아 천상존재들이나

지상 존재들의 모든 싸움은 그치게 될 것입니다”50) 고 언급한다. 

이 편지에서 자신을 호송하는 열 명의 로마군인들에 대해서 “열 마리의

표범”(5장 1절)으로 표현하고 또 같은 편지 7장에서는 “통치자들은 나를 사

로잡아 나의 경건한 의도들을 타락시키기 원합니다”고 했다. 자칫, 이 부분

을 보면 그가 군인과 군주에 대해 반감과 부정을 가진 듯 하지만 실은 그가

순교에 대한 지나친 열망으로 그렇게 서술되었을 뿐 군인과 정부를 부정하

는 것은 아니다. 

그의 또 다른 편지 ‘스미르나인들에게’의 12장 2절에 는 인사말로

사용되었다. 

이그나티우스 역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권고하기 위

해 ‘군인’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폴리캅에게 보낸 편지 6장 2절에 나타

난다. 여기서 그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인들이니 그분 마음에 들도록 애

쓰십시오. 여러분은 바로 그분에게서 봉급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 누

구도 탈영병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세례를 무

기로, 믿음을 투구로, 사랑을 창으로 삼으십시오. 또한 인내를 갑옷으로 입

49) 이냐시오스, 『이냐시오스 일곱편지』 , 25.
50) 이냐시오스, 『이냐시오스 일곱편지』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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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십시오.”51) 라 권면하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부탁한 것과 매우 유사

한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 

4.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

저자와 수신자가 사실상 분명하지 않은 이 서한은 다른 속사도들의 서한

과는 달리 이방 세계에 보내진 편지로서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기 위해 적어

도 로마의 중요 정치인에게 보내어졌다는 것에 중요한 비중을 둔다. 저작

시기는 라이트푸트에 의하면 150년에서 225년 어간으로 잡는다.52)

수신자가 섬기는 신(神)이라 인식하고있는 우상들의 무익함을 설명하는

저자는,

이러한 것들(우상의 재료들 곧 나무, 청동, 금, 은 등을 말함)이 각하께서 신

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각하께서 그들을 섬기고 경배하고 마지막에는 각하

께서도 그들과(나무, 돌, 금, 은의 우상들의 운명) 같이 됩니다. 이것이 각하께

서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이(기독교인) 이러한 대상들을 신들

이라고 간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을 신들로 간주하고 경배하는 각하

자신은 실질적으로 그들을(우상) 훨씬 더 경멸하지 않습니까? 각하께서 경배하

는 돌이나 도자기 신들은 보호하지 않은 채로 남겨두나 은과 금 신들을 그들이

도난 당하지 않도록 밤에 열쇠를 잠그고 낮 동안에 그들 곁에 경계병을 배치할

때, 각하께서 그들을 훨씬 더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53)

이 글을 자세히 살피면 변호하는 저자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저자는 기

독 신앙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수신자에 대하여 다른 대치의 상황을

만들거나 대적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저자는 기독신앙을

설명하고 인식시키기 위해 오해를 줄이려 하고 있으며 대화하고 있는 자세

임을 이 서신의 전체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서간 역시 평화와 공존의 자세

51) 이냐시오스, 『이냐시오스 일곱편지』 , 139.
52) 라이트 푸트·하머, 『속사도 교부들』, 379-80.
53) 라이트 푸트·하머, 『속사도 교부들』, 384-85.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 2장 5-7절의 내

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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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중심과 삶의 모습에 대해 저자는

5장에서 다음과 같이 변증하고 있다.

…그들은(기독교인들 : 역자 주) 각자의 운명이 주어지는 대로 헬라도시와 야

만인의 도시들에서 살고, 옷과 음식과 생활의 다른 측면들에서 지역의 풍습을 따

르는 반면에, 동시에 그들은 자신들의 시민권에 대해 주목할 만하고 명백하게 특

별한 성격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에서 살고 있으나 오직 외국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민들로서 모든 일에 참여하고 외국인들로서 모든 것을

인내합니다. 그들은 땅위에 살고 있으나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

들은 기존의 법률들에 순종합니다. 게다가 사적인 생활에서 그들은 법률들을 초

월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 의해 박

해를 받습니다…54)

각자의 운명이 주어지는 대로, 지역의 풍습을 따르는, 시민들로서 모든

일에 참여하고, 기존의 법률들에 순종합니다, 등의 묘사는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유별나게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하고 있는 대상만 다를 뿐임을 강조

하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이 세계 자기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상 사

람들과 공존하고 평화하며 지내고 있음을 저자는 수신자에게 알리고 있다. 

5. 폴리카르푸스(Polycarpos, c 70 - c 155, 폴리캅)의 편지

사도요한에 의해 스미르나(Smyrna, 오늘날 터키의 이즈미르)의 주교로

임명된 것으로 알려진 폴리카르푸스는55)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1장 1절에서 ‘평화( )’의 인사말을 전한다. 그리고 이 편지의 2장에

서 5장까지 기독교인으로서 삶의 원리들을 권고하는데, 내용은 산상수훈

의 교훈들이나 신약 서신서들의 끝부분에 언급된 생활에 대한 권고들과 흡

사하다. 

54) 라이트 푸트·하머, 『속사도 교부들』, 387.
55) 폴리카르푸스, 『편지와 순교록』, 하성수 역 (칠곡: 분도, 2000), 9-1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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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과 거짓증언을 멀리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주먹질을 주먹질

로, 저주를 저주로 갚지 않는다면…여러분이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심판하지 마

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용서받을 것입니다. 자비를 받으려면 자비를 베

푸십시오. 여러분이 판단하는 기준대로 다시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복되다, 가

난한 사람들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중략)…돈에 대한 욕심은 모든 악의 시작입니다…여러분의

부인들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믿음과 사랑과 정결 안에 살고 모든 점에서 진실하

게 자기 남편들을 사랑하며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하

고…과부들은 온갖 험담과 중상, 거짓증언, 돈에 대한 욕심, 그리고 모든 악에

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모든 이들을 섬기는 봉사자들은 험담하지

않고 일구이언하지 않고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모든 것을 자제하며 자비를 베

풀고 남을 돌보아야 합니다…56)

이 권고의 교훈들 속에는 예수님과 신약의 기자들에게서 가르쳐졌던 생

활의 원리들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폴리카르푸스가 150년대까지 살았

던 사람이라는 것이 맞다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평화적 생활의 원리들은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 가운데 매우 깊게 뿌리내려졌을 것이다. 

이 외에 ‘폴라카르푸스의 순교록’ 57) 1장 1절에도 ‘평화’( )의 인사

말이 사용되고 있다. 

6. 터툴리아누스

(Tertullianus,Quintus Septiminus Florens, c 155 - c 230) 

초기 기독교 교부들 중 가장 확실하게 군복무와 관계해서 주장과 글을

펼친 사람은 아마도 터툴리아누스일 것이다. 그가 남긴 31편의 저작들 가

56) 폴리카르푸스, 『편지와 순교록』, 55-63 참고.
57) ‘폴리카르푸스의 순교록’은 그가 순교한 뒤 스미르나 지역의 기독교 공동체가 프리기아 지방의 필

로멜리움(Philomelium) 공동체에게 폴리카르푸스의 순교과정과 순교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작성된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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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전쟁과 그리스도인 군복무를 언급한 것들은 『변증론』(Apolo-

geticum, 197), 『우상숭배론』(De Idololatria, 198-203), 그리고 기독

교인의 군복무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 『병사의 화관론』(De Corona mili-

tis, 211) 등이 있다.  

『변증론』에서 그는, 전쟁을 통한 국가의 흥망성쇠에는 창조주의 징계와

섭리가 작용하며 따라서 전쟁의 불가피성에 대한 인정은 창조주에 대한 신

뢰라는 점을 견지한다. 동시에 전쟁의 불가피성과 및 그로 인한 결과가 승

패자와 상관없이 고통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전쟁으로 인한 결과적 고통과

피해를 함께 기록하고 있다. 그가 이렇게 언급한다고 해서 터툴리아누스를

전쟁의 옹호론자로 치부하는 것은 지나치다. 다만 평화유지의 유력한 수단

이 되는 로마군대의 기능에 대한 신뢰를 표시하고, 기독교의 선교적 확장

과 기독교의 비폭력적 특성에 대한 변호, 기독교인들의 적극적이고 건전한

사회적 책임 수행의 의지 등을 표명한 것일 뿐이다.58)

그가 기독교인의 군복무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기독교인들의 평화지향적

입장을 위와 같이 변호한 이유는, 이상규 교수의 지적대로 『변증론』이란 작

품이 이교도들을 향해 기독교의 비폭력성을 언급해야 했던 것, 국가의 일

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에 대해 적절한 반박을 해야 했기 때문일 것이다.59)

이러던 그의 입장이 약간의 선회를 보인 것은 『우상숭배론』에서다. 그는, 

신자가 군복무를 할 수 있는가? 또는 이미 군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 비

록 신상 앞에 제물을 바치거나 사형 언도를 내려야할 위치가 아닌 하급 병졸이라

할지라도 - 군복무를 계속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하나님의 서약과

인간의 서약 사이에 그리스도의 군기와 마귀의 군기 사이에 빛의 병영과 어둠의

병영 사이에는 일치점이 없다. 한 영혼이 하나님과 가이사 즉,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60)

58) 오만규, 『초기 기독교와 로마군대』, 42-43.
59) 이상규, “터툴리아누스는 그리스도인의 군복무와 전쟁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Hermenia

Today」 여름 31호(2005): 47.
60) De Idololatria,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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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 하나는 당시에 기독교인으로

서 군복무를 지원한 자가 있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군인으로 있으면

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의 가장 확고한 기독교인의 군복무에 대한 의사는 『병사의 화관론』에서

다. 그가 군복무를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인의 분할충성의 거부(우

상숭배)와 피 흘림을 피할 수 없다는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군복무에 대한 그의 확고한 입장은 “Omni ope expulero militiam”

즉, “나는 나의 모든 힘을 다하여 군복무를 배척한다” 61) 는 말 속에 요약되

어 있다.

7. 그 외의 기록들

‘허마스의 목자서’의 셋째 환상 5장 1절과 6장 3절, 그리고 ‘바나바 서신’

의 1장 1절에도 ‘평화’( )란 용어가 쓰이는데 허마스의 환상에서는

화목하고 평화로운 삶에 대해, 바나바 서신에서는 인사의 말로 각각 쓰였

다. 그리고 키프리아누스의 글 속에서도 250년 데시우스 황제의 치하에서

의 박해 때 두 사람의 기독교인 군인이 순교했다고 전한다.62) 특히 키프리

아누스는 『데메트리아누스에게』를 통해 마태복음의 5장 39절과 18장 22

절을 인용하면서 원수에 대한 사랑과 박해자를 위한 기도를 권고했다.63)

이상에서 성경과 속사도들의 저작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네 가지 사실

이 있다. 첫째, 성경은 죄 된 인간과 죄인인 인간 역사 가운데 한 영혼의 구

원과 그에게 주어지는 내적, 영적 평안을 일차적인 관심으로 가진다. 둘째,

그리고 근본적인 평안은 개인과 사회를 넘어 확대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러

나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다. 셋

째, 전쟁과 평화는 하나님에 의해 완성될 하나님의 때까지는(재림과 심판,

61) De corona militis, 11.6.
62) 이상규, “터툴리아누스는 그리스도인의 군복무와 전쟁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46.
63) 베인톤, 『전쟁 평화 기독교』, 100. 그는 “뺨을 맞았을 때는 다른 뺨을 돌려대십시오. 일곱 번만 아

니라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
오”라고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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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폴 틸리히, 『평화신학』, 신상길·정성욱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8 중인. [이 글은
폴 틀리히(Paul Tillich)의 Systimatic Theology, vol, 3.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에 있다.]

천국) 구원을 이루는 통로요 죄를 징계하시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인류 역사를 끝내고 완전한 천국의 도래가 임하는 과정의 끝에서도 ‘므깃도

에서의 전쟁’이란 방법임을 고려할 때 더욱 확실하다. 넷째, 이러한 성경의

근원적인 평화에 대한 가르침은 사도들과 속사도들의 가르침들 속에 큰 변

이없이 이입되어 초기 기독교 공동체 내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삶, 고백과

생활의 선택 가운데 실제적인 평화적 전통을 태동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Ⅳ. 결론 

인류가 지향하는 평화의 가치는 숭고하고 필사적이며 실제적이다. 그렇

다 해도 인류가 얻을 수 있는 최상의 평화는 전쟁의 부재가 아니라 전쟁의

억제라는 것이다. 또한 폭력의 부재가 아니라 억제 혹은 조절에 그칠 뿐이

다. 폴 틸리히(John Paul Tillich, 1886-1965)의 다음과 같은 말은 위

로나 희망이기보다 이같은 현실에 대한 비애를 반영한다. 

하나님의 왕국의 대표자들인 교회는 단지 외견상 보이는 전쟁 뿐만 아니라 실

제로 전 인류를 자멸케 하는 전쟁을 저주해야만 한다. 인류는 결코 정당한 전쟁

이라는 주장으로 핵전쟁을 시작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에 속

한 단일체(하나의 몸)를 위해 힘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상대방이 먼저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를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핵무기를 갖추는 정도까지라도 응

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위협 그 자체도 저지가 될 수 있다.64)

이 말은 전쟁의 발발을 막는 또 하나의 대안으로서 응수, 혹은 응전으로

서의 군비확충을 해야만 하는 현실에 대한 슬픔이다. 이런 현실 가운데 기

독교인으로서의 평화는 늘 손해와 억울함을 믿음과 소망 가운데 감내해야

만 하는 것이 기독교 평화의 실천이 될 것이다. 

평화는 개인의 영혼구원에서 출발하고, 평화는 신자의 삶과 선택에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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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Peace in The Bible & Works of Apstolic

Fathers

Jo Gyu Tong (Grutergi Presbyterian Church)

The recent terror attacks by Daesh revealed the fragility

of our human being’s peace and the tormenting reality of

broken peace for the nation and its national relations, not

to speak of the casualties and their close members. State

of peace is generally understood as that of without-war

state; however, personal peace cannot be neglected.

Inter-personal chain is so tightly co-webbed that damage

to a single point of the chain is to influence another point

and then leads to total collapse of peace. Any kind of

counterattack always produces even more devastating

result to the attacker. 

This study questioned whether it is possible to make

peace come true in such a world. Ultimate answer to this

question should be found in the bible, so the fact that

what the bible teaches about peace was the main interest

현되어지며, 평화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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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is study. The reasonable conclusion drawn in the

process of summarizing the concepts of peace in the Old

Testament and New Testament was;

The starting point about the meaning of peace for non-

christians, or extreme pacifists, and the bible is funda-

mentally different. Moreover, the “peace” cannot be

achieved through our efforts. Nevertheless, every chris-

tian was called not to hesitate but to exert his/her influ-

ence to make this world peaceful. This call starts from

saving “a soul”. 

Such teachings from the bible are also found in the les-

sons of Apostolic Fathers. This study focused on the

terms and topics related to the notion, “peace”, found

from Didache, Epistles of Clement, The Epistles of Ig-

natius, The Epistle to Diognetus, Polycarp's letters and

Conffession, Tertullian.This study noticed that what the

bible teaches about peace and what the bible’s main con-

cern is were continuously emphasized throughout the

early christians’ society and Apostolic Fathers. Through

these document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through

the bible was confirmed to be identical to their starting

point for peace.

Key words : early christian church, war, peace, irene,

shalom, apostolic F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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